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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읽어보니까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문제임을 알 수 있네요.

즉 출제의도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서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바로 자료분석 들어갈게요.

(가)와 (나)를 동시에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윗부분에 있는 바람에 대한 정보를 해석해보면, 
(가)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이 (나) 시기보다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거는?

1. (가)는 (나)에 비해 화살표 방향(풍향)이 제멋대로이다.
2. 바람이 아예 안 부는 지점이 (가)에 나타나 있다.

이걸 근거로 (가) 시기에 태평양 적도에서 부는 바람이 (나) 시기에 비해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은 무역풍대이기에 무역풍의 세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역풍의 세기에 따
라 엘니뇨와 라니냐가 생기니까...



무역풍의 세기는 (가) 시기에 약하므로 (가) 시기가 엘니뇨, (나) 시기가 라니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주어진 그림을 보니까 엘니뇨 시기에 A 해역의 구름의 양은 많네요.

개념공부할 때 다뤘던 걸 생각해봐요. 엘니뇨 시기에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용승이 약해지고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니까 저기압이 되고, 구름의 양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연
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석한 자료와 꺼내든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ㄱ, ㄴ에 대한 내용은 위에 제가 언급해뒀죠?

이렇게 자료분석을 꼼꼼히 하면 선지 3개 중 1~2개는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ㄷ을 보면 남적도 해류가 언제 강한지 묻고 있어요. 남적도 해류는 무역풍과 관련이 있습니
다. 무역풍이 강하게 불면 남적도 해류는 강해지는거죠. 무역풍은 라니냐 시기에 강하게 부니
까 남적도 해류도 라니냐 시기에 더 강해지겠죠?

따라서 정답은 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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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가)는 현재의 이심률과 자전축의 방향을, 자료 (나)는 13000년 후의 이심률과 자전축의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변하는 건 자전축의 방향(경사 자체의 크기는 23.5도로 그대로네요), 이심률입니다.

주목해야 될 건 태양빛을 언제 더 많이 받느냐 이겁니다. 태양빛을 받는 양이 많으려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있고 태양과 가까워야 하죠? 태양빛을 많이 받을수록 온도는 높아집니다.

(가)에서 근일점이 겨울, 원일점이 여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 (나)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뭐가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어쩌라는건지를 알아야 문
제를 풀 수 있습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우선 설명할게요)

우선 자전축의 방향을 보니까 근일점에서 태양 쪽에 더 기울어져있어 근일점일 때 여름이 되
었고 반대로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원이 좀 더 둥근 모양으로 변한 걸 보니까 근일점이 멀어지고 원일점이 가까워졌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북반구에서는 여름일 때 더 더워지고, 겨울일 때 더 추워지니까 연교차가 커집니다. 그
럼 남반구에서는? 덜 추운 겨울, 덜 더운 여름이 되어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네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만, ㄷ 선지는 현 지구과학1 범위가 아니므로 제외하겠습니다.

하짓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을수록 지구는 덥죠. 위에 언급한 얘기를 
다시 확인해보시면 ㄱ은 맞는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ㄴ 역시 위에 자료 분석을 통해 언급해뒀어요!

이렇게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할 줄 알면 ㄱㄴㄷ 선지 중 최대 2개는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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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 파트가 지구과학2에 있었던지라 평가원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희귀합니다..9월 모의
평가부터 전범위고 6월 모의평가는 천체가 범위가 아니었거든요. 

오랜만에 잡아 온 천체 기출인 만큼 꼼꼼한 자료해석과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별의 진화와 별의 내부 구조를 질량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네요.

자료 (가)는 늘 등장하는 H-R도입니다.  표면온도와 광도와의 관계에서 표면온도가 증가할 때 
광도 역시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무거운 별일수록 표면온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별이 생성될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고 빠르게 일어나는데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생기고, 이 에너지는 광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요즘 연구하는 내용이 이런 별의 진화 과정과 핵반응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료 (가)를 통해 A와 B의 질량을 판별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속도인데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력수축이 빠르게 
일어나기에 주계열 상태에 빠르게 도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가)를 통해서 A가 질량이 큰 별, B가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요.



자료 (나)에서는 교과서나 수특에 자주 나오는 항성의 내부 구조인데, 무거운 별의 내부 구조
와 가벼운 별의 내부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별의 내부 구조는 대
류핵이 존재하고, 가벼운 별의 내부 구조는 복사층이 두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ㄱ은 질량이 작은 별, ㄴ은 질량이 큰 별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ㄱ,ㄴ은 자료 분석을 통해 이미 파악된 내용입니다. 늘 말하지만 개념을 가지고 자료분석만 
명확히 하면 선지 2개는 항상 공짜입니다.

이제 ㄷ만 보면 되겠네요. (ㄱ)이 질량이 작은 별, (ㄴ)이 질량이 큰 별인데 핵에서 CNO 순환 
반응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잘 일어납니다. CNO사이클은 탄소와 질소, 산소를 촉매로 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고, 이 헬륨 원자핵이 헬륨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어서 점점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더 큰 에너지를 내는 무거운 별
에서 CNO 사이클이 활발하겠지요.

문제를 이해하고 개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한다면 지구과학1 자료 분석 문제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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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읽어보니까 자료 (가)는 태풍의 위치를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대략 
안전반원-위험반원의 위치, 이동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료 (나)
는 풍향, 풍속, 기압 자료라고 하네요.

결국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을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 태풍의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지 묻는 문제인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자료를 분석해볼까요.

(가)에서 태풍의 안전 반원은 왼쪽, 위험 반원은 오른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a가 안전 
반원, b가 위험 반원이겠네요. 그리고 북상할수록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자료 
(나)는 꽤나 복잡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풍향 변화는 불연속적이기에 점이 풍향이라는 사
실을 파악하시고, 이제 뭐가 풍속이고 뭐가 기압인지 알아야겠네요.

a 또는 b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측정했다는데 태풍은 12일에서 13일 사이에 관측소를 지나고 
풍속 또는 기압은 12일에서 13일 사이의 어느 순간 최대 또는 최소가 됩니다. 태풍이 관측소
에 접근했을 때 관측소 지역의 기압이 최저일겁니다. 그리고 풍속은 최대이겠죠. 그러니까 그
래프 (ㄱ)은 기압, 그래프 (ㄴ)은 풍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풍향 변화를 볼까요? 점이 이곳저곳 너저분하게 찍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추세
만 보시면 됩니다. 추세만. 주로 어디에 찍혀 있고 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지라는 얘기죠.

북-동-남-서 이렇게 변하는 추세인데 시계 방향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위험 반원입니다. 이 



관측소는 위험 반원인 b에 있는 셈이네요?

이제 기본적인 자료 분석이 끝났으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ㄱ,ㄴ,ㄷ 모두 자료 분석으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료분석! 개념확인! 정말 중요함을 강조하고 자료분석 14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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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생소한 자료를 던져놓고 그게 언제인지 해석하라는 문제가 정말 잘 나
옵니다.

일단 자료 (가)와 (나)의 위쪽 자료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높이 편차입니다. 이게 뭘 의
미하는 걸까요?

무역풍이 얼마나 부는가에 따라 해수가 수송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기압이 달라지면서 그에 
따라 해수면 높이 편차가 달라지기에 이걸로  언제가 엘니뇨이고 언제가 라니냐인지 구분하라
는 얘기입니다.

라니냐 시기에는 동태평양 적도 쪽이 고기압이 되니까 동태평양 적도 해수면의 수온이 낮아져 
동태평양 적도 근처 해수면 높이의 편차가 -입니다. 반대로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 적도 
쪽이 저기압이기에 동태평양 적도 해수면의 수온이 높아져 동태평양 적도 근처 해수면 높이의 
편차가 +이 되지요.

그러니까 (가)는 라니냐, (나)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이제 시기를 각각 파악했으니 자료에서 강조된 A 해역의 엽록소 a 농도 분포에 관한 자료를 
볼까요?

라니냐 시기인 (가)를 보면 A 해역의 엽록소 a 농도는 색이 옅게 표현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높



습니다. 반대로 엘니뇨 시기인 (나)를 보면 A 해역의 엽록소 a 농도는 색이 짙게 표현되어있
어 상대적으로 낮네요.

여기까지 자료분석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ㄱ,ㄴ,ㄷ 모두 자료 분석 안에 답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거예요.

낯선 자료에 겁먹지 않고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해 나갔다면 쉽게 푸셨으리라 
생각됩니다.


